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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국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
임혁백(Hyug Baeg Im)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근대 한국정치의 특징적 양상이다. 지금도 민주화된 한국의 근대시간
에 전근대적 가산주의와 탈근대적 소셜미디어 민주주의라는 비동시성적 시간들이 동시에 공
존하고 있다. 근대 한국정치의 비동시성의 주요 원인은 ‘미완의 근대화’와 ‘압축적 근대화’이
다. 첫째, 한국의 근대화는 결손 (defective) 또는 미완의 근대화이다. 한국전쟁이후 적대적 
분단이 계속되면서 한국 국민파괴(Korean nation destroying)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근대
화 과정의 압축성이다. 근대화 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전근대적인 ‘어제의 시
간’이 사라지기도 전에 근대적인 ‘현재의 시간’에 들어가게 한다. 그 결과 어제(과거)의 시간
이 ‘현재의 시간’ 옆에 공존하는 비동시성 현상이 나타난다. 셋째, 서구의 근대화 과정은 일
반적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던데 반해, 한국의 근대화는 여러 비동시
적 근대화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시도되었을 뿐 아니라, 초기의 근대화 추진자들이 외부세력
(일제 식민국가, 미군정 등)이었던 관계로 근대화의 과정이 연속적이지 않고 단절적이었고, 
외삽적 근대화에 대해 순응하는 자와 저항하는 자간의 충돌이 있었다. 본 저서는 한국 근대
화 과정에서 나타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현상을 통해 서구가 일반적으로 경험한 ‘보편적’ 
근대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근대화의 길이 있다는 다중적 근대화론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동시성적 시간들은 반드시 공존과 종합(synthesis)을 통해 지양(Aufheben)되어 높은 
단계의 근대로 격상되지 않으며, 많은 변방적 근대화 (peripheral modernism)의 경우 비동시적 
시간들이 공존하기 보다는 충돌(collision)하는 경우가 많고 역사적 시간은 연속적이기 보다는 단
절적인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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